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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은 최후의 대적이지만 이미 패배당한 원수다{시 49:15, 116:7,15). 그리스도 
인의 현재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분적으로 경험하는삶이지 

만 장래에 그리스도께서 재렴하실 때에 믿는 자들은 부활하므로 완전한 삶을 경 

험하게 될 것이대롬 8:38~39 ; 시 73:23~24).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가지 형태 

의 죽음에 관한 견해들이 모두 혼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보편적으로 현대 

인흙l게 받아들여지는 죽음에 관한 태도는 대체로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으 

나， 사실상 서로 뒤섞여 다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볼수 었다. 

1. 죽음은 환상에 불과하다 죽음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존채한다고 생각 

하는 착각일 뿐이다. 따라서 죽음은 환상에 불가한 착각임을 가르쳐 마음을 훈련 

시켜 무지함에서 벗어나게 하면 죽음을 비존재로 여기게 된다는 이 태도는 동양 

의 종교 철학， 특히 힌두교에서 유래된 것으로 동양 사상의 영향을 받은 서양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인간의 영혼이 영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 또는 다른 유형의 

존재로돌아가는단계가 ‘죽음’이라고본다. 

2. 죽음은 완전히 자연적인 현~IQI다 죽음은 완전한자연 현상으로， 가능한 한 가장 

명용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태도다. 불교 유교， 금욕주의， 자연주의와종교적 

인 인본주의에 그근원을두고 있다. 이 사상은(1)극히 자연적이며 불가피한현실 

앞에서 조용히 운명에 맡길 것을강조한다. (2써l상의 변화와부때되는과정의 한 
부분으로서 죽음을 받아들이도록 마음과 정신의 훈련을 요구한다. (3짜신이 이 

땅 위에서 사라져 없어질 때에 자신이 기억되기를 소%l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살 

것을 강조한다. (4)인류의 존속과 복지를 위해서 일할 것과 자신들의 생각이 계속 
해서 후손들에게 이어져 발전히는것이 인류의 유일한소I엠라고가르친다. 

3. 죽음은 불멸의 혼이 해방도}는 것이다 한 인간의 불멸의 혼이 육체와물질적인 세 

계의속박으로부터해방되는것이곧죽음이라는것이다. 희랍철학， 특히플라토니 

즘에서 그 기원을찾을수 있으나 힌두교나불교， 그리고토속화된 유교사상으로부 

터 더 많은 것들을 채돼하였다. 결국 죽음 자체는 슬픈 일이지만 인간 해방의 차원 

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 여긴다. 또한육체의 세계를 떠나 영의 세계에서 더 행 
복한존재로산다는것은큰위로이며 죽음과동시에아니면먼훗범l 세상을떠 

난영혼들이새로운폼으로다시태어날것이라는막연한기대감을갖고었다. 

4. 죽음은 인간 경험의 마지막이나 하나님 요뻐| 소망01 있다 죽음은 한 인간의 육체 

적인 것과 영적인 존재의 마지막이다. 그러나 이 죽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섭리 안 
에서 제정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틀에게는 개인적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 전 
체적으로 하나님 안에 소밍F이 있다. 이러한 소망은 대체적으로 ‘부활’ 이라는 용 

어를 사용하여 표현했다. 이 사상은 본래 유대교에서 유래했으나 그 근본은 성경 

에 근거하고 있으며 제2성전시대， 곧 초대 유대교와 율법주의 유대교를 거쳐서 
그 모양을 더욱 견고하게 갖추었다. 하나님께서 신실한 사람들을 회복시키실 것 
과또그때에 개인적으로부활의 모습으로나타날것을하나님 안에서 소망한다. 

5. 죽음은 최종의 원수이나 그리스도의 부휠이 생명을 공급해 주신다 신약과 신약을 

근거로 하여 쓰여진 많은 기독교 문서에서 발견되는 죽음에 관한 견해다. 그리스 
도인들은 삶과 죽음， 또 죽음 후의 내세관에 대하여 많은 부분에서 유대인들과 같 
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확연히 다른 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그 
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부활에 관한 가르침에 대한 것이다. 이것은 신약 자체에서 

그근거를찾을수있다. 

인생이 죽음이라는 실존 앞에서 항상 살아가야 하지만 인생은 분명히 살기 위 
한 것이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의 메시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라면 더욱그렇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 

너머에 있는부활을 약속하고 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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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ORD HAS REALLY RISEN 

saying, “The Lord has really risen and has appeared 10 Simon." 

(Luke 24:34) 

T he mosummant question asked as a Ch 「|Stian is 

whether Christ was really raised from the dead . If He 

did not rise from the grave then the Chr istian faith is 

worthless and there is abs이 utely no hope of heaven. The 

good news according to Scripture is that Jesus did rise from 

the dead , not from any temporary sickness or pa ralyzing 

disease , but from actual death . In explaining the 

consequences of denying Christ ’ s resurrection , Paul 

exclaims, “ and if Christ has not been raised , your faith is 

worthless; you are still in your sins . Then those also who 

have fallen asleep in Christ have perished . If we have hoped 

in Christ in this life only, we are of all men most to be pitied . 

But now Christ has been raised from the dead, the f irst f ruits 

of those who are asleep"(1 Cor. 15:17-20). Jesus Christ died 

for human sinfulness and was raised for our justification 

(Rom. 4:25). If Jesus hadn ’ t conquered death then our 

than El ijah, Jul ius Caesar, or anyone because He is the risen 

lord! His lordship prevails over and beyond death. 

These words about Christ’s resurrection speak of life . The 

Emmaus disciples ’ past experiences spoke of death . They 

w itnessed the betrayal , beating , and crucifi xion of Jesus . 

They saw His sorrow as He walked to Calvary . They 

w itnessed His suffering as everyone turned against Him (Is . 

53 :3) . They heard that Nicodemus took His dead body and 

laid it in a tomb. Their doubts on that first Easter morning 

were strong . They were in deep despair over what had 

happened. They thought Jesus ' 'presence and power were 

gone. The women who came to embalm His body turned His 

redemption into a ritual , but His resurrection changed 

everyth ing . The uniqueness of the gospel is that it brings life, 

"For as in Adam all die. so also in Christ all will be made 

alive"(1 Cor. 15:22) . Jesus conquered death to give eternal 

opportunity for redemption would have perished . Even His life to all who believe in Him. His life gives life . 

closest disciples at first doubted His resurrection , but when 

they found the tomb empty and witnessed His presence they 

believed. The two Emmaus disciples who met Jesus on their 

way home concluded , “ The Lord has really risen and has 

appeared to Simon"(Lk. 24:34). What do these words really 

mean? 

These words about Christ ’s resurrection speak of lordship. 

Jesus told His disciples that He would be crucified and raised 

after three days (Lk. 9:22) . It wasn ’t until they witnessed His 

resurrection that they truly understood His absolute lordship 

Jesus was indeed Lord of lords. The disciples doubted and 

underestimated Jesus before His resurrection. but His 

resurrection set Him apart from al ~ others. Jesus once asked 

His disciples, “ Who do the people say that 1 am?" (Lk. 9: 18). 

His disciples answered, "John the Baptist, and others say 

Elijah; but others, that one of the prophets of old has risen 

again" (Lk . 9: 19). Jesus' resurrection corrected the past 

impressions of some. He is not just a great man, or just a 

prophet, or just a deliverer from Roman power. He is better 

These words about Christ ’s resurrection speak of love . 

God 's love rings clear and loud in Christ, “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H not perish , but have eternal life"(Jn . 

3: 16) . Jesus' resurrection put God's salvation plan into full 

action . On that very first Easter morning the world started 

living in the age of grace. No one knows how long this 

special time will last, ' but everyone who now accepts God’s 

love through faith in the Lord Jesus will receive eternal life . 

Our loving Lord is preparing our eternal home right I)OW and 

will return to take us there, so that we can be with .Him in 

paradise forever. Simon , Mary Magdalene and about five 

hundred other people saw Jesus' resurrection body. Christ ’s 

resurrection procla ims to the sinner God ’s great love and 

offers forgiveness of sin . 

The living Lord Jesus loves you . The cross proves His love 

because He gave us everything. The resurrection guarantees 

Jesus Christ ’s power to save. Today is Easter Sunday and we 

can boldly proclaim that our Lord is risen indeed!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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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께서 잔설로 부활tJt쳤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누가복음 24:34) 

그 리표인에거17냄 중요한 질원 그리표가 진실로 뿜에 

서 부활하셨는가의 문제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 

하지 않으셨다면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무가치하며 천국의 소망은 전 

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전하는 복음은예수님이 일시적인 병이 

나 마비성 질환이 아닌 실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할 때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 언급 

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 

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 

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전 

15:17~2이.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롬 4:25). 만약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지 않으셨다면우리가속량을받을기회는사라져 버렸을것입 

니다. 예수님과 가장 친밀했던 제자들조차 처음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빈 무덤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 

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엠마오의 집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 

님을 만났던 두 제지는 ‘추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녹 24:34)라고 증언했습니다. 이 말씀이 진실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 

입니까? 

부활은주되심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 말씀은 주 되심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 삼 일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녹 9:22).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기 전까지 진실로 그의 완전한 주 되심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습니 

다. 예수님은 진실로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이 사실에 대해 제지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기 전까지 의심하며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예 

수님의 부활은 그를 모든 다른 것들로부터 구별시켰습니다. 공생애 사 

역 중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녹 

9:18)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때 저l자들은 ‘제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 

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의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녹 

9:19)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이들이 과거에 가졌던 

인상을 바로 잡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훌륭한 사람이나 선지 

자또는로마정권에서 해방시키시는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엘리야 줄리어스 시저 또는 그 어느 위인보다 닥 

월하십니다. 그의 주 되섬은 죽음을 뛰어넘고 다스리십니다. 

갱생판육사 

부활은생명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 말씀은 생명의 표현입니다. 엠마오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일어난 죽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의 배반당하심과 고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힘을 보았습니다. 그들 

은 갈보리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비애를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모 

든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조롱을 당했던 예수님의 고난을 목격했습니 

다μl- 53:3). 그들은 니고데모가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무덤에 장사를 

지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첫 부활절 아침에 있었던 일에 대해 그들 

은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에 대해 그들은 깊이 

절망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존재와 능력이 모두 끝났다고 생각했 

습니다. 예수님의 시체에 방부처리를 하기 위해서 온 여인들은 그의 

구속의 역시를 장례식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모 

든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복음의 독특성은 그것이 생명을 가져다준다 

는 것입니다. ‘까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 

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전 15:22).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그의 부활은 생명을줍니다. 

부활은사랑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 말씀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명료하고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 예수님의 부활 

은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완성하였습니다. 바로 그 첫 부활절 아침， 세 

상은 은총의 시대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 은총의 때가 얼마나 오 

래갈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의 사랑을 받은 모든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의 주님은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집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며 우 

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다실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시몬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500여 명의 사람틀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부 

활은죄인에게 하나님의 위대한사랑을선포하며 죄 사함을줍니다. 

지금도 살아 계신 주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전 

부를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십자가가 그의 사랑을 증거합니다. 부활 

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확증하여 줍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담대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진실로 부 

활하셨습나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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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대로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지는 것은 괴로운 일이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 세상과 맞지 않기에 너무나 힘들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는 

제일 중요하며 십자가가 전부가 되어야 한다. 십자가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런 

의미가없다. 그래서 오늘날많은교회와그리스도인들은십자가를가까어 한다. 교 

회 건물에는 십자가 기둥이 세워져 있으며 성도들도 십자가에 관한 말을 주고받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십자가에 대해 전혀 심각하지 않다는 것이다. 자신의 성공과 

명예를 추구하기 위해 펼요한 신분증 내지는 장식품으로 전락해버린 십자가가 그 

들에게 심각할 리가 없다. 이에 비한다면 2000년 전 십자가 주위의 군중들은 십자 

가에 대해 아주 심각했다. 

·인간 정치의 세력을 보여주던 곳 유대지역을관할하던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 

에게 십자가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다. 빌라도는 십자가를 싫어했다. 특히 자신이 볼 

때 무죄한 한 유대 청년을 죽인다는 것이 무척 괴로웠다. 그러나 인간 정치의 세력 

은 빌라도로 하여금 타협하게 했다. 빌라도는 무죄한 유대 청년에게 로마 정권을 반 

역하는 f유대인의 왕’ 이라는 죄목으로 십자가 형벌을 허용했다(마 27:29， 3터. 이렇 

게 하지 않았다간 유대인들이 민란이라도 일으킬 기세였기 때문이대마 27:23~26). 

빌라도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사 9:6~7)을 몰랐지만 십자기에 대해 아주 심각했 

던 것만큼은 분명했다. 십자가 주위에 있던 정치 세력들은 각자의 이해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빅}아 죽였던 것이다. 이들에게 십자가는 심각했다. 

·범죄인이 영벌을 받는 곳 십자가주위에는범죄인들이 형벌을받고있었다따 
27:38). 이들에게 십자가는 고통이고， 현실이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 문제를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 때가왔도다보라인자가죄인의손 

일 어나라 합께 가자 11 에 팔리느니마꽉 14:4D고 口찌막 
때를 알린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 

셨다.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 
가 가까이 왔느니랴(막 14:42, cf. 마 26:46). 이와 비슷한 표현이 요한복음 14:31 
에 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비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예수님은 ‘까버지 
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에 이미 켓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것(막 14:36 ; 녹 
22:42 ; 마 26:42)처럼 순종할 뿐이었다.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요한복음 14:30에 

서 “이 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 
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라고 밝히셨는데， 이 말씀 중에 “이 세상 
의 임금”은 곧 마가복음 14:42에 언급된 "Lf를 파는 자”를 상정하며 구체적으로는 
가훗 유다(요 13:2， 27)라고 할 수 있다. 

예수님은 앞으로 자신에게 일어날 모든 일을 알고 계셨다. 그러나 그분은 인류 
구원을 위한 절정인 갈보리 십자가로 7씨기 위한 마지막순것필 당당째l 맞이하 
셨다. 특별히 기도에 대한 간곡한 당부가 있었맴도 잠에 빠졌던 제자들이었지 
만'. 예수님은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는 말씀처럼 그들과 함께 가기를 원하셨다. 
예수님은 항상 저l자들을 곁에 두셨다(막 14:32,34).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셨다. 
‘지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 
고:'(막 14:38). 또한 예수님은 “일어나자 가자” 등의 표현을 자주 시용하셨다. 사 
역 초창기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해결하기 위해서 범죄인이 되어 형벌을받으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가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승}는 데 있기 때문이다(녹 19:1이. 죄의 문제를 심 

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십자가도 심각하게 여길 수 없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 

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 주며 병든 자를 내 

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 

라!' (겔 34:16). 십자가 주위에서 형벌을 받던 범죄인들에게 십자가는 심각했다.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곳 십자가 주위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있었다. 이 

들은 십자가를 심각하게 생각했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들은 자신들 

이 세운 유대 전통과 율법을 무시하고 깨뜨리려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희롱하였다(마 27:41). 그들은 한 영혼의 소중함(녹 17:1~2)을 모른 채 실족하게 하 

고 있었던 것이다. 비록 그들은 모든 유대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지만 실상은 

자신의 명예와 권력을 유지하는 데 급급한 외식자들이었다(요 16:1~4). 또한 민족 

구원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려던 위선자들이었다(요 

끄:47~50).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십자가는 심각했다. 

·실매하는 신자들이 그곳에 있다 십자가주위에는실패한베드로가있었다. 그 

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했지만 무려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였다(마 

26:69).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신다(요일 1:9). 베드 
로에게 십자가는 심각했다 . 

• 우는 자들이 그곳에 있다 십자가주위에는로마군인들이 있었다. 이들은예수 

님의 죽음과 동시에 일어난 지진과 엄청난 일을 보며 심히 두려워하며 “진실로 하 

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마 27:54)라고고백하였다. 자신들이 직접 못믿F아죽인 예수 

님을 향한 이들의 고백은울부짖음이었을 것이다. 또한 이들과 함께 울고 있던 지들 

이 있었다.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k 막달라 마리 

아그리고요한이었다. 이들모두에게 십자가는심각했다. 

십자가 주위의 군중들에게 십자가는 매우 심각했다. 그들이 십자기를 심각하게 

생각했던 이유는 각각 달랐지만 그들의 초점은 분명 십자가에 있었다. 이들에게 십 

자가는 인간 정치의 세력이었고， 범죄인이 당하는 끔찍한 형벌이었고， 자신의 정적 
을 제거하려던 종교 지도자들의 승리의 표시였다. 또한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을 

안타까워 하던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떠한가? 전혀 관 
심 밖의 문제가 아닌가? 이용가치가 있을 때에만 십자가를 심각하게 보고 있지 않 

은가? 이제는 십자가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 앞에서 울어야 한다. 모든 초점을 십자 

가에 맞추고， 매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한다. “십자가 보혈과 영원한 
관계를 맺게 하소서 아벤.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막 1:38)고 말씀하셨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저l자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도 동일하게 말씀하신다. 제자들처럼 자신의 영광과 욕심에 가득 차 있고， 기도하 
지 않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은총의 부르심을 쉬지 않고 계신다. ‘폐수 
나를 오라 하네 이 부르심에는 십자가만 있을 뿐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세 
^d벼l서 잘 되는 것은 없다. 예수님 자신이 고난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 나-0]-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예상되는 것은 고난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난의잔인십자가의죽음후에는부활의은총과영광이 있다. “그러나내가살아 
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막 14:28). ‘가서 그의 제지들과 베드로 
에게 이르기를-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 
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봐오리라 하라 하는지라!'(막 16:η.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다메섹 도%에서 예수님이 바울에게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행 9:6)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단지 주님의 말씀에 
따르기만 하면 된다. 사탄은 우리의 지식과 경험， 계획이 옳으며 잘 될 거라고 유 
혹할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우리가 가진 좋은 조건들과 능력 
들은 빙빼만 될 뿐이다. 예수님이 쓰신 일문은 수가성의 여인(요 4:29), 거라사의 
광인(막 5:2이， 여리고의 삭개오(녹 19:8)였다. 우리는 주님의 말혐l 따라 십X까 
를 붙들 때에만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우 
리가 가야 할 길이다. “함께 가자 일어나라1" 아멘. 

* 매주 월요새벽기도회μH벽 44))에서 상상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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훨요 새벽기도회센At초신 n백음 14장 38절과 마태복을 26장 41절은 주님께서 아직 소멍l 
있는 자듣해l게 하시」 근 己이었습니다· 첫째 날 영적인 밤 에서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다는 설교를 통해 너무나 참된 그리스도의 }료띨 깨달았습니다. 40세 
커 모세를 λ범하시고 뼈나 밤이나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4습을 상상하니 무한한 주 
디F 주권에 감격할 수빨l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이 실패할 줄 O없음에도 “깨어 기도하 
라 6낸 말씀은 참으로 T족한 제게 째는 주님의 음성으로 Z렸~l...-]다 기도가 주님의 뜻이면 
서도 주님께선 대화를 원하시며 기타 주님과의 교제임을 샌캅 뚫니다 또한 왜 그토록 예 
수님께서 아버지께 땅에 엎드리어 간절히 기도드렸댄 그리고 그 ;절한 부르짖햄 주님께선 귀 
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심을 보며 저의 기도 부족을 돌아보고 회개할 두덕써 없었습니다 

편첼끓훌훨t싫뿔§蠻웰 靈룩특캡갑r훨강성꿇컨뚫 찮컬 
묵상했습니다 늘 회개랜깨어 기도하며 인내없딛鐵LlZ려능찰없rr:김6F없렇짧3 
갤 뒀날뿐앓불힌훨 댐 귀함 되시는 패 죄 짐을 맡신 우리 퓨와 영원의 호흡을 할 
주님을 뚫고 벅찬 :}름으로 다음 월요 새벽기도회에 나;n.2 때 제게 더욱 더 큰 깨달음을 주 

짧藝統! 웠찮뿔뚫*헬j좋E뚫짧꿇語꺼섭3魔펴휠캅 
수 있다고 단정을 짓릎魔} 시험장뾰 모흐는헐짧뚫f빨핫;댈힐~] 鐵SL넙￡훌 
강혈뚫렐츠r;jL 싫i룻짜설룹않l청펴lλ랩F뭘f럼웅건영 영과 육의 iκ!점들 시험 
훌o훨λ鍵r휠렇혔할魔뜯싫찮r;gg짧L훤훨겁3 쉰릎 
늘 상홍써 따른 다른 뚫븐로 살아가며 죄만 짓는 저에게 늘 기회꿇시는 주님의 그 크신 무 

할합닥鐵넓웰났닝l...-]훨l41?앓$1등빨4빨법 원이로되 육신이 댄}도다 하시 
證.런鍵어l했0]캡l강찮뚫 설윗블 회개처럼 펀?훈캅露 홀떻붙캅경 움휠휠 
가 되어서 예비되어진 한 영흔에게 복음을 앓 수 잃를 짧選낌기도하며 나O밴 선교 

유정욱(집사， 4교구) 

줌승쏘 ζF흐 ε킹띈한꺼I쑤 그εl스흐 
m뺀훨 7일L섣국정으빨리고 있는 봄비에 후쿠시마 제웬발 생이 포함됐을 가능성 2 깊기되면서 퇴이 2 ’ ~:: ^ì둘러 귀가하려는 사꿇도 붐비i 있$다 매스컵에서는 이 같 

λ뼈 노출될 경우 인체에 미치는 영햄 대해 정부와 의료시미때의 엇갈리는 주장을 보 
도하고 있었다 지난 3월 펴 규모 9의 강진의 발생으로 마할 < 역늠능란스러움0] 일본 사회를 

뚫蠻편靈灣짧?網靈I짧!:?혹철훌앓캅靈뿔 
뿔 그리표의 보혈로 뀔행응김흥떻j글 깅겔↓ 뿔찮 영흘뚫!릎혈i7션짧r좋닐 
링;벌링늘 gl릉널겉iAil맞닐경똘3렐혈l챈룹fo뚫l찮7]갱듬 7번! 꾀뚫l락뚫i칠;첼넓’ 
;않몫E넓몹두 기형O떨 낳았다던데 ’ 이런 두려윌! 밀려왔고， 심각응낱도 없이 뿜의 공표 
그렇다 죽음은 이 땅?의 모든 사람 단 한 명에게도 예외 없이 모돼게 닥치는 현실이다 
뭉。靈g鍵써받줬l든 방λ}능에 노훨어 암갤 고생뼈 죽는 사햄든 맴다 요 
亡교， 이슬람교， 。대꾀할 늘 주제로 말씀을 대하고 있다 2600년 전， 아l...-] 그 이전부터 불교， 힌 

할 것이다· 익t속이 !^];i;] t승는 i、 :>] \[，! g를 또한 성경 가운데서 확인할 때마다 용기가 생겼 
고 쟁썩 찬양의 고백맨! 나왔다 베풀어 주신 회개의 은총으로’ 믿음운 영원하고도 와저하시 

우경은(집사， 정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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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십여 년 전， 구역예배에서 사순절을 특별히 

경건하게 보내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얘기 나누었 

다. 그러다가 사순절 기간 동안 구역식구가 다 같 

이 하루 한 끼 금식을 하는 의미 있는 사순절을 보 

내기로의견을모았다. 

당시 우리 구역식구는 6명이었는데 권사님을 제 

외하고는 거의 비슷한 또래로 같은 아파트 단지 안 

에서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다. 믿음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나를 제외한 구역식구들은 나름 

대로 금식기도 경험이 있었다. ‘금식기도’ 라는 새 

로운 것에 들떠 있는 나를 보고 권사님께서 “금식 

기도가 힘든 것은 음식을 먹지 않는 것뿐묘L이 아니 

라 기도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금하면서 까 

지 하는 것은 그묘념 기도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 

에요. 금식기도는 목숨을 내 놓을 만큼의 간절함으 

로 하는 거예요”라고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지만 한 

끼 거르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저리 걱 

정이신지 권사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었다. 뿐만 아 

니라 우리는 나름대로의 규칙도 묘떨었다. 금식시 

간은 밤 12시부터 다음 날 낮 12시까지로 정하고 

그 시간 동안은 물도 먹지 않기로 i길딱을 했다. 

금식 첫 날은 쉽게 지나갔다. 문제는 두 번째 날 

부터 시작되었다. 커피를 좋아해서 일과를 커피와 

함께 시작하던 나는 커피 마시고 싶은 욕구를 참을 

수가 없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커피의 유혹은 점점 

더 심해졌다. 정해 놓은 시간에 성경을 읽어도 말 

씀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고， 기도를 하려 해도 

같은 말만 중언부언할 뿐 기도를 할 수가 없었다. 

나는 단지 구역식구들과의 익똑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 정한 시간에 성경을 읽었고 매일 똑같은 기도 

를 하면서 작정한 기간을 보냈다. 그저 빨리 12시 

가 되어 커피를 미실 수 있게 되기묘덜 기다리면서 

말이다. 

금식기도가 끝나는 날， 우리의 금식기도가 부활 

절을 위한 영적 준비의 기간으로 주님의 고난과 죽 

음을 생각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다며 구역식구들은 모두들 기뻐했지만 나는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가 없었다. 커피가 그리워서 

밤 12시가 되기 직전에 커피를 마셨고， 낮 12시가 

되기E띨 기다렸다가 시계 바늘의 초침과 분침이 

겹치기가 무섭게 총알 같이 달려가 커피를 마셨던 

내가 부끄러웠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세상을 즐기 

고 세상 일로 분주하게 지내면서 단지 한 끼 거르 

는 것만으로 형식적인 금식을 했던 내가 너무 부끄 

러웠다. 이사야의 메시지(사 58:3-5)가 바로 나를 

향한것이었다. 

이제 성금요일이 되면 전 교인이 금식을 할 것이 

다. 이번 금식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들을 끊을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행하고 싶 

다.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님께 한 발자국 더 다가 

가고싶다. 

원용숙(집사. 23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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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를f훌훌삐l‘ 련편교척l 뭘 
rX!!흩tl총r흩I!톨톨밀렁 콩샤 

j훌빠'.1앉:4뭘 ts. ‘ 6률130월 

본당요| 코뱀한 판명을 우빼 꼭 휠요한 냉느H펀 1, 
공조，'1， 파。|프， 전，'1 설비시쉴。| 쿄척펀 지 a냐션。l 

~U;t다. E말| 노후되。1 01번에| 전펀 교셔에| 들。1만 

다. 01흘려 본당 지하 1층에| 위*1한 모든 장소으pq모 

덜링 공사도 병행휠 역|정。 l며， 본당 1. 3-층으| 호많슬콰 

도 t!:*~，적으로 'H조휠 랐It:t. 

。|에| 나윌n월)부터 지하 I층슨 전런 펴￠많!t:t. 따 

라서 그동얀 지하 1층 공만슬 사용꼈던 각 한%봐펄 

흔 당블단 뿔도 향|펀 폈씨 모。 l며 요l섣부는 져12 

쿄융란 측층￡로 집회장소:， t 번경핀다. 01번 공λ~'t 

렐f런 본당응 롤흔 지하 1충의 공단포 훨씬 넓。1~1 

고 코H적학넬 3d。lch S렐샤고나 부힐공λ빠 도|지 않 

도록 모든 성도딜들의 관칩과 '1도들 부탁드린다. 

“우리를 우|핵역 '1도학라 우E까 모듬 윌에l 섣학:tf l 

행승배 학므로’'(~I ß :18). 

칩외밑쁜령 
(24밑부터tI시) 

사순칠흩알자 (6) 

고납추칸 

고난주간끈 사순절 절기 내에 포맘된 주감으로， 여|수 그리스도께서 구원 사 

역을 이루시기 워때 예루살렘에 일성아시어 십자기어| 달려 죽으시기까지 겪 

으신 고난흩 성각아며 지내는 추~tol다. 이러안 고난주~tol 얻제부터 지려지 

게 되었는지 획설이 일 수는 없지만 로마서 6:3-5, 고린도전서 11:23-26의 

말씀플 릉때 에수 그리스도의 고난aJI넘아는 휠기가 초대 교외 때부터 없었 

을a 질작일 수 았다. 고난주~tol 펀교민의 공식적민 칠기로 공개적으로 지력 

친 킷표 AD. 313넌 콘스틴티누스 대제의 신앙 자유형이 포고된 이후였다. 때 

수닙 행애의 마지막 안 주~tol었던 이 고난후~K애는 예루살흰 일성， 엉전 흙 

행， 감합산 웅밸t， 엉만잔 제정， 갯새마네 톰신의 기도， 채포와 십문， 십자가 처 ? 

g과잉사등 그01의았월던로 사역에 대의A수|컨 모 융l튼생。애 갖l 의 슬이e 흩 용m엉혹l께@갖 힌Pg께”톨%뼈 윌E었2 A다t|건이요， 정 우 에주팩 엉E 시~.댈표ii 추l도님 01 

주간충현 

신앙으로 어린 시절부터 늘 교외를 다녔지만 이사 

와 긴 유악시절， 사외생왈로 인해서 안 곳에 성작하기 

보다는 여려 교외를 다녁 보았습니다 . 늘 추님의 인도 

하심이 처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언서도 저는 주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앙상 추님 의 음성을 듣지 못안 재 늘 

갚급안 심정으로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련데 집 

근처의 중연교외를 알게 되었고， 성년 l부에 나가며 새 

가족 등록을 하고 양육기간을 거치연서 다시 안 번 오 

직 냐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예수님 

잘 믿으연서 성장하여 맡겨신 사명에 중실이 임발 수 
있는 추님의 도구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 

리스도만 믿고 은들리지 않는 신앙생왈이 되길 바랍니 
다. (깅예:</) 

가족들이 신앙생왈 하는 것을 보면서 언제고 하나님께 

로 와야 얀다는 생각은 늘 하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용기가 띨요쨌고 지금은 그 용기로 인해 초금씩 변하 

는 제 모습을 봅니다 . 예수님은 오식 안 분 뿐인 구세 

추이십니다. 십자가의 보멸로 우리를 구원아섰습니 

다. 성정을 읽으연서 하루하루 아냐님을 알아가는 것 

이 녀무 즐겁습니다 .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겸솜암 

과 맘께 신심으로 사랑알 줄 아는 마음을 배워갑니다. 

우섣 마음이 평안하고 감사발 줄 아는 마음이 생겼습 

1963 이수민 영아부 15 

1964 이의진 영아부 15 

1965 한찬희 영아부 21 

니다 . 무안안 사랑 주시는 하냐님 , 너무 
나 감사안 예수님과 암께 하겠습니다 . 신 

앙생왈아연서 제 자신이 초급씩 변해 가 

는 것을 느깝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늘 
불만파 불평뿐이었던 저에게 감사만 마음 

이 들기 시작쨌습니다 . 소소안 것에도 감 

사할 임이 녀무 많아졌습니다 . 무안만 사 

랑 주시는 우리 살아 계신 추 예수 그리 

스도와 늘 암께 하겠습니다 . (박은미) 

교외란 곳에 처음 왔습니다 . 교외에 오게 

된 계기는 선국과 지옥이 분영이 있을 거 

라고 생각쨌기 때문입니다 . 저는 사는 것 

도 중요하지만 죽어서가 더더욱 중요하다 

고 생각쨌습니다 . 그래서 저에게는 죽음 

의 공포가 늘 있었습니다. 저의 이기적인 

생각이겠지만 일단은 죽음의 공포 속에서 

• 벗어나서 선국으로 카고 싶었습니다 아 

직은 아무 것도 오르지만 일단 믿음을 시 
작했요니까 열심이 다니다 보연 언젠가 

믿음이 생기리라 굳건이 믿고 열심이 다 
니려고 밥니다 r액용oHJ 

남떤을 따라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은혀| 

로우신 분입니다 . 냐의 죄를 대신하여 죽 

으심으로 내가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 

었습니다. 교외에 오면 마음이 면안하고 

기뽑니다. 검온하여치고 다른 사람들을 

녀그려운 마음으로 대하게 되었습니다 

(o(째긍l 

아내가 중연교외 산양대의 산양이 녀무 

은혜롭다고 해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은어|롭고 자비하시며 내 영온의 깅은 곳 

에서 나와 대확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입니 

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영온을 

구원해 추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추님을 

알고 대와아고 나의 부족안 부분을 위로 

받고 선국의 소망을 강게 되어 감사앙니 

다 . (배수곤 l 

출생 1984 김혜연 중등부 14 고진순 

출생 1985 윤미정 앙육반 23 이인숙 

출생 1986 김하경 초등1 부 23 장병준 

1966 윤정원 앙육반 6 오정림 1987 정현수 고등부 17 김영식 

1967 심큐정 앙육반 22 이수란 1988 서범석 앙육반 12 깅 신 

1968 이상윤 양육반 6 김희동 1989 이영화 앙육반 21 정기순 

1969 오용숙 23 최미자 1990 깅하늘 초등1 부 5 정근혜 

1970 0 1분임 9 한관우 1991 김한빛 초등1 부 5 정근혜 

1971 정규영 앙육반 24 박금란 1992 정수빈 초등2부 21 박창서 

1972 이득표 앙육반 8 박충순 1993 정창윤 초등1 부 21 

1973 이진희 양육반 23 김정연 1994 정영빈 초등1 부 21 정기순 

1974 배민혁 중등부 2 박재경 1995 조용섭 앙육반 15 박명란 

1975 유정원 앙육반 14 김현심 1996 이재윤 23 박노익 

1976 최창아 앙육반 23 임만근 1997 송영순 앙육반 10 김미영 

1977 이완영 앙육반 16 이도헌 1998 채한백 대학부 9 흥순길 

1978 지번 외선부 25 이득해 1999 승인식 앙육반 10 

1979 까드카 외선부 25 이득해 2000 이은증 양육반 9 최영순 

1980 깅아영 사랑부 25 김현아 2001 진유분 15 조영란 

1981 박순철 앙육반 9 박재순 2002 안준모 양육반 9 이경옥 

1982 오진경 양육반 16 윤선한 2003 장은선 앙육반 5 김영식 

1983 유미화 앙육반 1 김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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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피쇼석 

(;) 2이 1 년 4월 17일 

〈윷 츠혀 o L.: 

“미쁘다 오든 샤랑이 발울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깨셔 

최인융 구원하사려교 씨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마 
최인 흥에 내.，~ 피수니라” 

일 시 : 매주일 15:2û'v1(}얘5월 Z일까ÃD 

장 소 . 째교육관 ::JJ7.호 대 상 인수집Áf 전원 

집씨피 천양연흩 보임 

1 남녀 전도회장 전체월례회 
일시 24일(다음 주일) 15:10 

기도의창 
장소’저E교육관 4층 일시 ‘”앨오널 1여O 고톨부 흩g히이 

(흥톨흩 핀도후얻) 

장소 제1교육관 401호 

훌 씨| 

최종범 성도(하현화 은퇴집사의 남펀 ， 10교구 수택2구역 ， 
17교구 최양숙 집사의 부친 · 김상협 성도의 장인) / 3월 24 
일 별세 ， 3월 26일 장례 

장 소 . 제1교육관 3이호 일 시 : 1옐(오늘) 12:30 정년4부 조정 견도검외 

띠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을 깅이 묵장하는 사순절(3월 9일 
-4월 23일)이 되게 하시며 전교인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에 
참석하도록은혜를 베푸소서. 

a 충현의 모든 성도가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훤요 3:5)이 될 수 
있도록 십자가보혈의 은혜를 베풀어 주쇄. 

일 시 : 24일(다음 주앨 1400 장 소 복자관 X폐1층 

장 소 . 제1교육관 407.호 일 시 24알다응 주웹 1400 

16교구 흥톨월 현도정외 

17교구 흥톨윈 켠도접피 

결톨 

이정환 군(이석재 안수집사 명신덕 집사의 아들， 18교구) 

과 이소련 앙(이용운 씨 · 홍복순 씨의 딸) / 23일(토) 
13:00 ， 충현교회 갈렬리흘 장소 .충헌기도원 일 시 ‘ 엉일(목) 1030 2'5교구 연압g엉흘린 

델 교회에 등록한 새7똑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요 14: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a 위임목사님을 십자가의 복음{고전 15:3-4)-을 전하는 은총의 통 
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주소서. 

딩 십자가의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요 4:24}를 위하여 미리 준 
비(15분 전 예배실 착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 
총을베푸소서 

대상 1:Jv18교구 

연교언어 흘린 

일 시 DH주일 15:00 
장 소 ’ 쩨교육관 405.화내몽궐) 이0회동일러101새f) 504회몽골)::JJ5회네띨)500호l베트님) 

뼈회캄보디OH 510회라2.6) 

견도피 5'6X1외 쭈릭기도피 
일 시 : 17띨오늘) 1(}00 장 소 길릴리흘 

뼈|자， 개종자， 입쿄자 | 징소 
구원론 | 교육관 

(박은효 목사) I 뻐호 
교구별 
장소 

유 이 I (오후 3시， 갈릴랴훌) 
세려꿰 | 오후 v-I~분까지 엽실 Hf랑 

딩 모든 교구와 교회학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천국 
일뀐골 1:2잉이 계속 양성되거l 하소서. 

01년 1인 1영(1 .1. 1) 전도하며 교회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 
하는 일(딛 1‘3에 전심전력째l 하소서. 

a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막 16:15) 
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샤 가는 선교사가 되 
게하소서. 

4월 17일 

(오늘) 

a 충현의 재단들{유지 · 동산 · 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 
시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양로원 함양충현농원) 및 준공된 
사랑관과 자연쟁납골시설)이 이웃 사랑의 열매(롬 15:잉가 되게 
i5]-:소서 

2011 년도 쩌12차 악습 및 셰례식 

~ Jesus by Learning 
q 상:엉민 

수강기간 : 수요밑반 (5/11-6/29) 
를요밑반 (5/6-6124) 

수강시간 :A반 3.A.1-4시 30문 . 8반 
소
 
-
낸
 -
댄
 

징
 
-
댐
 
my 

유아써|례자 

유아세례란? 

(하형욱옥씨 

학습자 

기독교개요 
(황의연목사) 

시간 

1교시 
15‘00-15:50 

2교시 
16‘따16‘예 

날찌 

훈의 및 수감신엉 제2교훌관4용 
캄 02-552-8270.010-8804-5092 

싣엉엉 오리언태이션 빛 혜톨 태스트 

1S1~iii피훌판j함 
문당 문답 

찬S빼배 
4월 24일 

(댐주일) 

떼 피택자들이 모든 훈련을통해서 ̂t기를부인하고 오직 십자가복 
음만을 전하는 십X까의 정병(담후 2:3)이 되게 하소서. 

24시간 연속 기도실 : 본당 ißl호 l 23 (토) 

김운창/강먹필 
녹 23:50-56 

전교인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4/18-4/24) 

21 (목) I 22 (금) 
김근영/장지관 | 양재웅/정문호 
요 19 ‘ 17-27 I 요 19:28-37 

20 (수) 

하종철/변창대 
요 18:28-40 

19 (화) 

유재진/김만기 
막 14:32-42 

l한l꾀톨캘J딛흩름. 
예배 담당 (4/20-4/24) 

l 사회|기되 찬양 

이희식|이양헌| 갈보리(호산나찬양대 ·오케스트라) 

나기태 | 구정회 | 생명의 양식(실로암 찬양대) 

양재웅|류기명 l 연합찬양대 · 오케스트라 

김운창!이성섭 <예배전찬양 

김익환|박생명|내주님은살아계셔외 /플룻차복희(임마누엘뻐스트라) 

양재웅 | 김송곤 1 구름 같은 이 세상 외 / 소프라노권성순(할렐루야찬방m 

하형욱 | 박광식 | 살아 계신 주외/트롬본이영규(할렐함 뻐스트라) 

탁정헌 | 김영주| 오 신실하신 주외/피아노 5중주(예본 오케스트라) 

협철 !김연태 | 임n판엘 찬양대 부활주일 특별찬양 

설 교 

내가 쓸 것을 썼다(요 19:17-22) 김성관 목사 

생명의 먹(요 6:35) 박인기 목사 

수치(시 83: 1이김성관목사 

주께서 진실로 부활하셨다(녹 24:34) 장지원 목사 

주께서 진실로 부활하셨다(녹 24:34) 강호성 목사 

주께서 진실로 부활하셨다(녹 24:3싸 김성관 목사 

주께서 진실로 부활하셨다(녹 24:34) 안치원 목사 

주께서 진실로 부활하셨다(녹 24:34) 이광현 목사 

십자가와 부활(요 3:14-21) 김성관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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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7교구 

박인기 
어 8때부 

유현철 
대학부 

최상민 
11교구 

황의연 
a교구 

김익환 
15교구 

박은효 
18교구 

유재진 
3교구 

정민권 
5교구 

하형욱 
23.교구 

김운창 
10.교구 

박용현 
14교구 

양재웅 
주í.H훌현 

장지원 
13교구 

하종철 
21교구 

김성관 

김근영 
1교구 

문성수 
4교구 

안치원 
24교구 

이회식 
1 2교구 

하옥성 
1 7.교구 

·부목사 
강호성 
2교구 

나기태 
19교구 

박지훈 
8교구 

이광현 
16교구 

탁정헌 
9교구 

• 우|임목사 차량 

@오전 9:40본당 앞출발 
화요집회 | 오전 11:00 I 때남부펴，10:20 야팀역 경웨 

@오전 9:50 본당앞출밸찍행) 

금요철야 j 저녁 10:3이금요찬양집회후본당 앞출발 

오전 11시에택는주일 m부예배는영어， 중국어1 일본어및수 

화로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W부 예배는 스리멍뻐 중국어1 
몽골어1 러시O뻐 킴보디O뻐 인E네시O때로동시통역됩니다 
뼈g없.15m생뼈lsll Er뼈，~였1 뼈-eæn18g1 
벼YJJil(￥ are avaialil at tre 앉Mll O뼈<W(J양ψ 않\bl. 

n1&i 벼l<ari，~풍1 뼈@뼈. Fì.JSæ1, 않rIXXIæ n1 
tOOIesia1<re alro f!l뻐tJe attre ChlO뼈<W(J빼않\bl 

시간 브
 
” -구

 
구분 시 간 장소 

I 오전 7:00 본당 
II 오전 9:00 본당 

m 오전 11:00 
본당 주일예배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W 오후 1 :00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당 

V 
오후 3:00 

본당 
(젊은이가 드라는 예배) 

주일찬양예배 오후 5:00 본당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저녁 7:00 본당 
금요찬양집회 저녁 7:00 보」 다 u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00 본당 

김연식 
3교구 

나영실 
a교구 

이복순A 
20.교구 

장혜구 
19교구 

황순란 
21교구 

·시링부 신범식 

김말자 
14교구 

김정희 
4교구 

윤인숙 
6교구 

엄태주 
17.교구 

홍순애 
5교구 

이에스더 장연회 한경숙 

송요한 

김숭회 김진협 

련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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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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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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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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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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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
표
 문
 찍
 

강
 1 

김
 ” 
오
「§ 

이
a
 

최
 ” 

-강도사 박만복중등부 

·선 

·여전도사 

강덕펼 강영미 
8교구 15교구 

김정연 김정운 
1 0.교구 24교구 

송진경 오숙영 
대학부 13교구 

이복순B 이옥주 
11교구 18교구 

전은회 정원엄 
7교구 23.교구 

·전임지휘자 

·전임연주자 

사 교 

Publlshed by Choo~ghyun Church Pms l!Iml'm1I.ilI!Iι…I슴장--

장 소 

제 1교육관 507호 
제 1교육관 407호 

제 1교육관 307호 
지111 교육관 301호 

갈렬리훌 
복지관지하1충 

선교관 1충 

제2교육관 1충 

시 간 
오후 12:15 
오후 1 2:30 
오후 1 2 :30 

오후 12:30 

오후 12:15 
오전 11 :00 

오전 9:00(학생) 
오후 1 2 :40(성인) 

(주) 오전 8:3(}-오후 6 00 
(수) 오전 1O:3(}- 1 2애 
(금) 저녁 6:3(}-저녁 9:00 

새가족양육부 | 오후 12:10 1 베 다 니 흘 
국내외국인선교부 ! 오전 11 :00 1 아 벤 흘 
영유초중도서 실 |오전 8:30-오후 4:301 제 1교육관 7층 
충현어린이집 | 주간교육 | 제 l교육관 107호 
지적장애인교육 l 주간교육 | 충현복지관 

댐-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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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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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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總
 

-
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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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바다부 

탁아부 

-
구분 시 간 장 ~ 

영아부 
I 오전 9:00 

제 1교육관 110호 
11 오전 11 :00 

유아부 오전 10:50 제 1교육관 201호 

유치부 오전 10:50 제 1교육관 207호 

초퉁 1 부 오전 10:45 제 1교육관 407호 

초퉁 2 부 오전 10:45 제 1교육관 507호 

τ;%.τI:fa 오전 10:30 갈헐리흘 

τ7τcTa 오전 11 :00 제 2교육관 4충 

대학부 (토) 오후 2 : 00 제 2교육관 4충 

청년 1 부 (토)오후 5 :30 제 2교육관 4충 

청년 2 부 오후 12:10 제 2교육관 2충 


